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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명나라 형법전인 대명률에서 “從重”은 二罪俱發以重論 즉 두 가
지 이상의 죄가 발각된 경우 그 중 무거운 쪽으로 흡수해서 논죄하
는 뜻으로 쓰인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편찬된 법전 중 형벌 규정으
로 흔히 나타나는 “從重”은 이와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조선에서 편찬된 법전에 등장하는 “從重”의 의미를 문헌자료를 
통해서 고찰한 결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처벌 규정을 가중하는 뜻
이 아니라 단순히 “엄격하게”, “보아주지 말고”라는 뜻으로 쓰였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법관리가 멋대로 형벌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건에서 적용되는 근거법과 형벌 종류는 
명백히 규정되어 있었음을 《신보수교집록》을 통해서 밝혔다. 그리
고 “從重論罪”의 실제적 형벌 내용에 대하여 단순히 “論罪”로만 
표현되는 것과 비교해서 분석한 결과 형벌이 약간 무거운 경향을 보
일 뿐 거의 차이가 없고 절반 이상이 대명률 制書有違조로 장 100, 












































































































































































































































































































































































































































































































































の非理好訟律による杖 100 流 3000 里、忠翊衛節目による全家徙辺や戸籍
に奴婢と冒録した当事者本人に対する独自法の圧良律による全家徙辺を除
き、杖 100 徒 3 年（約 15％）、杖 100（約 55％）、杖 80（約 10％）と杖 80
から徒 3 年までが大半を占め、それ以下は、明律・斛斗称尺増減条の杖









による杖 100 徒 3 年と、生松を伐採して逮捕された者に対する粛宗 24 年
（1698）の受教による杖 100 徒 3 年、露梁で禁屠に違反して現行犯で逮捕
された者の家長に対する粛宗 20 年（1694）の受教による杖 100 徒 3 年、
帖価米を虚偽会録した邑・鎮の官員に対する明律の対制上書詐不以実条に
よる杖 80 徒 2 年のほかは杖刑以下で、杖 100（約 55％）、杖 80（約 25％）、
























事をした者は笞 40 に処す。事理の重い場合は杖 80 に処す
62）
」という規定に


























































































































































































































奎章閣〔ソウル〕、1997 年）、19-20 頁、および韓国歴史研究会中世 2分科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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謄写したという事情が、中枢院調査課編の前掲書（154 頁）に書かれており、
解題として内容に不備があるといわざるを得ない。
60）　韓国歴史研究会中世 2分科法典研究班編、前掲書、10-12 頁。
61）　「京外訟官、田民決訟、一従法典。而如有惹起訟端、法外聴理者、訟者及訟
官、各別従重論罪〈康熙丁酉承伝。○訟者依非理好訟、杖一百流三千里。訟
官依制違、杖一百〉」（『新補受教輯録』刑典「聴理」）。
62）　「凡不応得為而為之者、笞四十。事理重者、杖八十」（『大明律』刑律、雑犯
「不応為」）。
63）　「凡奉制書、有所施行而違者、杖一百」（『大明律』吏律、公式「制書有違」）。
64）　「凡律令該載、不尽事理、若断罪而無正条者、引律比附、応加応減、定擬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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